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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리학의 이론들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이론들은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학의 사고가 건축 디자인에 영향을 준 내용을 고찰하고,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내
용을 보면 입자 중심의 사고인 고전물리학은 19세기 초반의 건축에서 균질공간으로 나타나고, 건축의 특징은 절대 공
간 속에서 장소와 관계없이 기하학적이고 건물에 제한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세워졌다. 반면 현대 건축은 현대물리학
의 장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 등의 사고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역성, 상호성 
및 시간성 등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비정형 등의 내용으로 건축이 세워지고 있다. 연구
를 통해 건축과 물리학의 사고는 상호 연관이 있으며, 현대건축의 디자인에 나타나는 건축적 사고는 현대물리학의 이
론에서 보여 지고 있는 패러다임 내용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By the theories of the physics, the phenomena in the world are understood. And also these theories 
gave the influence to design the architecture. In this research, the contents which the thought of the physics 
gives a influence a building design is considered, and try to suggest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hysics and 
architectural design. As the result, the architectural design on the influence of classical physics is based on the 
homogeneous space and the design focus on the style or form of the building with a geometry plan which is 
not concerned of the place. On the other hand, contemporary architectural design is based on the thought of the 
modern physics. By this concepts, the architecture is understood as the area contain the conditions of the 
circumstance and by interaction between buildings and the environment and by various viewpoints like cubism. 
And the architecture which is settled recently is shown of the diversity and atypic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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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대건축에 있어 고전물리학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1920년대 까지는 균질공간이 출현했고 그 결과 데카르
트, 뉴턴의 사고방식처럼, 건축에서 의미의 상징이었던 
장식이 급격히 사라져 버리고 보편적이고 균질한 건축개
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건축과 도시 등을 이해하는 
경향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해체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어
느 부분을 보더라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

분을 설명하는 것이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다.[1] 이와 같이 20세기의 근대건축은 고전물리학에서의 
세계관에 의한 나타난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서구의 기능과 미학의 기준을 가지고 건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중심 및 건물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
는 이원론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며, 전체적인 의미에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이 주변과 분리되어 중
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미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고전물리학의 시각은 현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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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에 의해 대치되고 있다. 또 하나의 과학혁명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뉴턴의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의해 대치된 사
실은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변했다는 것
이다. 이것은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역학보
다 더 많은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
고, 그러한 사실은 그 이론이 자연 현상을 보다 더 정확
히 표상해 주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물리학에서 사고의 관점이 변한 것과 같이 건축을 이
해하는 관점도 변하고 있다. 특히 과학에서 나타난 시공
간 개념은 예술계 및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미쳐 건축에
서도 이러한 시공간 개념이 나타난다.[3] 그리고 현대건
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은 현대물리학의 시공간 개
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시대정신 하에 나타
나는 일련의 현상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물리학의 
시공간 개념을 고찰하고 이 개념이 현대 건축 디자인에 
적용된 내용을 고찰하여 현대 건축에서 디자인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현대물리학의 시공간 개념을 물리학의 사
고 변화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대물리학의 
개념을 기초로 한 건축에서의 관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 개념이 건축에 적용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 물리학의 변천과 특성

2.1 근대과학의 출현 

서양철학은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
로 보고 있다. 초기의 철학은 다양한 학문분과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철학에서는 자연과학
의 물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 자연현상을 기하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사물들이 
질료와 형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자연현상을 탐구했
으며 우주와 운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중세는 기독교의 가치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고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다시 복권되면서 새로운 진리관이 
등장하였고, 이것은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에 영향을 끼치
게 되었다.

근대과학은 코페르니쿠스에서 시작된다. 그가 제시한 
지동설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코페르니쿠
스를 비롯하여 관찰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던 갈릴레이와 
당시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을 발전시켰다. 새로운 과

학이론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 경험
적 방법과 이성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베이컨은 관
찰과 실험의 방법인 경험론이라고 주장하였고, 데카르트
는 추론과 연역의 방법인 합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믿음이 이후의 근대적인 발전의 초석이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2.2 고전물리학의 특징

이러한 물리학의 발전은 뉴턴에 의해 완성되었다. 갈
릴레이 이후 실험에 의한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근대적
인 새로운 자연 인식의 방법을 수립하였으며, 뉴턴은 대
자연 전체를 요약하고 보편화 할 수 있는 단순한 수식을 
찾는데 성공하였다. 뉴턴의 우주는 정확한 수학 법칙에 
따라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적 조직이었고,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리적 현상과는 관계가 없는 
빈 그릇인 절대 공간이며, 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속
에서 움직이는 요소들은 물질의 입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물리적 현상은 상호 인력, 즉 중력에 의해 야기되는 입자
의 운동으로 환원된다. 이것으로 우주대자연은 텅 빈 공
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돌덩어리 별들의 구
조물로 변모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된다. 힘이란 
운동 상태를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며, 이때 힘은 상호간
에 접촉에 의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실제로 기계적인 힘의 작용은 모두 접촉에 의해 전달된
다. 또한 이것은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원인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한 결코 저절로는 움직이
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뉴턴
의 법칙에서의 관점이 물질과 물질의 접촉에 의해서만 
힘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질과 물질사이의 
공간에 대해서는 비어있고 물리현상에 직접적으로 작용
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3 현대물리학의 특성

2.3.1 뉴턴물리학의 한계 

19세기 말에 이르러 뉴턴의 역학은 자연 현상의 기본
적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맥스웰
(Maxwell)의 전기 역학과 전기력의 발견으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특정한 작용을 일으키는 일회적 힘 말고, 모
든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힘의 장(field of force)'
이라는 새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장’이 구체적으로 존
재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것은 뉴턴 물리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대치되는 개념인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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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현대물리학의 이론 고찰 

1) 장이론
공간의 어떤 영역에 걸쳐 분포해 있는 물리량을 통틀

어 생각하는 것이 장이다. 물리학에서의 장은 시공간 내
에서 관찰 가능한 어떤 양의 연속적인 분포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은 입자에 관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
였다. 공간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으며, 입자들과 공간 사
이의 뚜렷한 구별은 사라지고 진공은 아주 중요한 역학
적 양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입자의 개념이 사라지고 
에너지의 개념이 들어오고, 에너지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작용하는 전체의 장으로서의 현상을 
파악하는 장이론이 성립되었다.

장이론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과 결합되어 발전하
게 된다. 여기서 양자장 즉 양자 또는 입자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장의 개념이 성립한다. 양자장은 근본적으
로 물리적 실체로 여겨지며 공간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연속적인 매체로 여겨진다. 소립자들은 단지 그 장의 국
부적인 응결에 불과하다.[5]

2) 양자역학
아원자적 단계에서 고전 물리학의 견고한 물체는 파동

과 같은 확률 모형들로 분해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
형들은 상호 연관의 확률을 나타낸다. 원자 물리학에 있
어서 관찰의 과정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본다면 아원자적 
입자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실험의 준비와 그 다음의 측정 사이에 있는 상호 
연관으로서만 단지 이해될 수 있다. 물질을 뚫고 들어가 
보면 볼수록 자연은 어떤 독립된 기본적인 구성체를 보
여 주지 않고 오히려 전체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있는 복
잡한 그물(망)의 관계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들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관찰자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현대물리
학에서 우주는 본질적으로 항상 관찰자를 포함하는 역동
적이며 불가분의 전체로서 체험된다.[6]

3)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만든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

을 통틀어 상대성이론이라 부른다. 상대성이론은 자연법
칙이 관성계에 대해 불변하고,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이론이다.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에서는 시간 간격의 측
정은 그 측정을 행하는 기준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
다. 어떤 기준틀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관찰자의 운
동 상태에 따라 다르다. 1916년 발표된 일반상대성이론
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가속도 운동하는 기준틀로 확장
하여 설명한다. 일반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공간이 중력

에 의해 변화된다. 중력이 강한 곳의 시간은 중력이 약한 
곳에 있는 시간보다 느리다.

이와 같이 물리학은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현대물리학은 장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사회 전반
적인 시각에 영향을 주었다. 공간이 의미가 있으며, 관찰 
상황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상대성 이론에 의하
여 아원자적 소립자는 공간성과 시간성을 갖고 있는 역
동적인 모형으로 이해하였다.

3. 현대물리학에 의한 공간의 관점 변화

3.1 고전물리학에서의 시공간개념

현재까지도 일상적인 경험을 쉽게 도상화하기에 매우 
유용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의 성격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정리이다.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은 무한한 것, 
시간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도 균일한 흐름 속에 있다
고 보았다.

중세에 와서도 공간은 무한한 것이라는 믿음이 지속되
었다. 근세는 역학의 성과에 기초한 과학적인 공간 개념
이 대두되었다. 갈릴레이는 임의의 관성계 속에서 일어나
는 공간과 시간의 균질성을 확립하였다. 이후 데카르트는 
공간과 물질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펼쳤다.

뉴턴은 공간과 시간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절
대적 구조를 지닌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공간은 
물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물질의 성질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물 체계의 운동이 진행되는 무한하고 균질
적인 그릇이며, 어떠한 물리적 성질 없이 유클리드 기하
학적인 성격만을 갖는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하고 
순수한 지속으로서 물질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
만 아니라 일차원적이며 연속적이며 전체 우주를 통해 
균일성과 비가역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의 주된 믿음이었던 물질세계가 입자로 이루어
져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인 실재로서 물질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는다
고 보았던 것이다.

3.2 현대물리학에서의 시공간개념

3.2.1 장이론과 시공간개념 

장개념의 도입으로 입자와 공간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은 어떠한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실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2012

428

인 것이다. 입자는 이러한 성격이 응결되어 있는 것이고, 
공간은 그 성격이 산란되어 퍼져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입자와 공간은 입자장으로 통일된다. 즉 일반적으로 비어
있고 물체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가 되어 온 공간이 물
체와 함께 고려되어 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결과 산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장에서 
공간은 장으로서 입자를 중심으로 등위면을 구성하며 퍼
지는 영역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입자의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크기와 세기에 비례해서 규정
된다.[7]

3.2.2 양자역학과 시공간개념 

고전물리학에서는 결과물이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 표출되는 것으로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변 및 환경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이해하였다. 양자역학
에서는 현상 또는 사물의 이해가 준비과정과 관찰 상황
으로 이루어지며, 준비과정과 관찰 상황이 다르면 그 결
과도 다르게 이해된다. 결국 현상 또는 사물은 하나로 고
정되지 않고 다양하며, 그 다양성은 각각의 상호 연결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역학에서의 공간은 주변 환
경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간의 특징은 다양
성과 관계성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러한 공간의 구조는 망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
며 새로운 결과물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공간 형상이다.

3.2.3 상대성 이론과 시공간개념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개념은 균질한 공간 속에 물
질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유동성이 있다
는 것과 공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 공간은 일종의 
구부러진 공간으로서 유한한 공간이다. 중력장 개념에서 
이미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계가 나타났고, 물질과 공간, 
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
과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
뀌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지구의 존재에 의해 공
간자체가 구부러져 있다는 기하학적인 표현이 되며, 동시
에 시간의 왜곡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물체는 주
위 시공의 왜곡을 야기하고, 그 왜곡은 물체의 운동을 규
정하는 시공과 물질의 역동적인 기하학에 존재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물체가 절대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공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보는 장소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도 이전에 보여 지지 않았
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상에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물리학에서 논의되고 이
론에 의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현대물리학에서의 공간개념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Space in Modern Physics

이론 내용 특성 비고

장이론
공간과 사물의 
구분되지 않음 입자장에 

의한 영역
일체성,영역성

양자
역학

상호 연결된 
과정에서의 현상 

이해
관계로 

조직되어있
는 망구조

다양성,상호성

상대성 
이론

관찰자의 위치, 

시간에 따라 
사물의 모습은 

다양함
비유클리드 
기하학 구조

시간성,장소성

4. 건축에 현대물리학의 공간개념 적용

4.1 건축의 관점 변화

20세기 전반의 서구의 건축 개념은 이성적 사고가 지
배적이었다. 기능과 합리성을 필두로 하여 절대공간과 보
편적이고 균질한 건축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기
하학적 공간을 만들고, 국제적인 건축과 균질한 공간을 
주장하게 되었다.

현대물리학에서 논의되는 공간개념으로 건축을 이해
하는 방식도 변하였다. 장이론을 통해 건축은 건축물은 
주변 공간과 분리하지 않고 영역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양자역학에서 건축물을 주변의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상
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을 상황에 의해 연계
한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상대성이론에서 
보여 지는 시공간의 개념에 의하여 공간도 물체와 같은 
변형이 되며, 이것은 곧 역동적인 형상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과학으로부터의 새로운 시각은 디자인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냈으며, 일부 현대건축의 동향에서 
표현되고 있다.[8]

4.2 건축에서의 현대물리학 공간개념 적용

4.2.1 연속적인 장으로서 데이터스케이프

MVRDV는 현대도시를 메타시티(metacity)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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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휘트니미술관 증축
[Fig. 2] Whitney Museum 

         Extension

더욱 확장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메타시티의 특성은 
연속적이며 거대한 연결체로서 통계적 기술에 기반을 둔 
숫자와 데이터만이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데이
터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은 숨
겨진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건축을 제약하
는 요소들을 수치나 정보로 파악하고, 이러한 논리적 배
경인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로 
이해한다.[9]

데이터스케이프에서 데이터는 건축 이외에 인문․사
회적 요소들 모두를 포함하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형
상화되어 나타나는 것 이면에는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형상
화하는 데이터스케이프는 데이터들과 이것들의 연속적인 
장, 즉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10]

[그림 1] Villa VPRO : 공간조직체
[Fig. 1] Villa VPRO : Spatial Organization

4.2.2 양자역학과 리좀적 구조

양자역학의 불확
정성 원리는 렘 콜
하스의 중요한 건축
적 개념으로 나타난
다. 이질적인 각각의 
프로그램을 병치하
거나 가변적으로 설
정하여 각각의 정보
들의 변화에 따라 
비선형적방식으로 
형태발생이 일어나
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것은 불확정성으
로 현실의 유동성에 
따라 혼돈 속에서 
비가역적 과정으로 

형태가 발생되는 진화적 과정을 표현하게 된다. 콜하스의 

작품에서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에서 형태가 형성되는 과
정이 표현되는 것이 리좀(Rhizome)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중심이 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열리고, 접속되는 
항이 변함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가변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리좀은 무한한 연결과 다양한 차이들
의 생성을 만드는 구조이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콜
하스는 하나의 건물 내에 무수히 많은 방식의 동선과 이
동방식을 리좀의 형태와 같이 무작위적으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구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외형의 형태보
다 행위의 흐름과 이에 따른 각각의 독립적인 순환체계 
등 하나의 공간 속에 다양한 요소와 기능을 담는다. 그리
고 외부형태의 디자인은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싸
는 기본적 외피로서 역할을 하며, 더불어 외피에 일련의 
흥미를 더해주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한다.[11]

4.2.3 상대성 개념과 역동적 건축

상대성 이론의 공간개념을 통해 어떠한 이미지를 하나
의 단일한 시점에서 해방되어 다양한 시점을 보고자 한
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 대상자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대
상자는 지각과는 상관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것은 2차원의 캔버스에 고정되어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컴퓨터로 양산된 비물질화 된 정보이다.[12] 건축가들은 
역동적인 유영의 시간과 공간이 건축물의 실체라고 생각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 창출은 건축표면에 사용되
는 재료의 선택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특히 게리는 노
출된 기둥, 칠해지지 않은 벽체들, 쉽게 철거 가능한 얼기
설기 얽힌 철망들을 가지고 마치 건축공사가 끝나지 않
은 것처럼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견고하게 고정
되어 있는 실재의 안정성을 해체하여 건축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현대물리학은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주
었으며, 그 공간개념은 현대건축의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
고 설계에 적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리학의 장이론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포함하
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에 따른 데이터스케이프의 
네트워크로서 장을 적용하였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건축의 이해 및 설계는 과정 중심적 디자인으
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성 개념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따른 공간과 건축물의 변화율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간개념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산업 기술의 
발전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컴퓨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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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히 도면을 그리기 위한 작업에 그치지 않고 사고
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병행해서 현대의 건축시공 기술과 장비 등의 발전도 병
행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대물리학의 공간개념을 응용한 건축 디자
인 개념은 기존의 건축 디자인 개념에서 고려하지 않았
던 새로운 사고 과정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건축 공간 
개념이 구체적인 건축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물리학의 
사고를 건축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논리 전개가 자의적
인 부분이 있으며, 또한 구현을 위하여 시공의 기술적 측
면이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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